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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시, 차상위계층에도 난방비 40억 추가 특별지원  
- 정부지원과 별도로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10만원씩 추가 지원 -

- 기초생활수급자, 복지시설 이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총 173억 지원 -  

인천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한데 이

어, 차상위계층에게도 선제적으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.

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시 전체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대해서

도 10만 원씩, 40억 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. 

앞서, 시는 지난 1월 27일 저소득주민(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

소득 전세대) 가구에 10만 원씩, 시비지원 복지시설(경로당 포함)에는 

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특별지원 하기로 결정한 바 있

다.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의 난방비 지원 규모는 당초 122억 원으로 

발표했으나, 지원대상을 재산정한 결과 133억 원으로 늘었다.

하지만, 차상위계층에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아 잠재적 빈곤층에 대

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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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차상위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. 이번 지원은 정부

의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과는 별도로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

하는 것이다.

이로써 시가 난방비 인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

게 지원하는 재정규모는 총 173억 원이 되는 셈이다.

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 중 현금으로 

지급된다.

유정복 시장은 “강력한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뿐

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두텁고 

촘촘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하게 됐다”며, “경제적으로 어려운 

취약계층들이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.”

고 말했다.

 


